
“저팬 얀 페어”에 출품된 면 방적사들 

2006년 2월에 개최된 제3회 “저팬 얀 페어(Japan Yarn Fair)”에 전시된 면 방

적사들을 소개한다. 

면 방적사에서는 각사마다의 강점으로 되어 있는 설비를 살린 방적 방법

에서 차별화하려는 경향이 보였다. 또한 원료를 중요시한 복합 소재도 다양

하게 전시되었다. 

면 방적의 부스(booth)를 살펴보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개발이나 각

사마다의 강점을 더욱 개선한 신소재가 많았다. 부스에는 각사가 발전하려는 

방향이 잘 나타나 있다. 

- 신나이가이멘은 “실크 로드 얀(silk road yarn)”, “가라가라(和和)”와 같은 

개발 상품뿐만 아니라 소로트 단납기도 처리해 낼 수 있는 “하야이 얀” 시스

템을 소개하였다. 공장의 관리 체제를 강화하고 종업원이 여러 가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다기능공화(多機能工化)를 추진하고 하야이 얀 시스템은 주

문 받은 실을 1~2주일 안에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 단납기를 실현한 것으로 

해마다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는 점을 관객에게 보여주었다. 이 회사의 생

산 능력은 월 200t 정도인데, 현재는 이중에서 반이 500kg 단위의 별도 주문

품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1개월의 주문 로트 수는 200로트 정도이며, 시방

(試紡)은 30~50품종이 된다고 한다. 

- 쓰즈키보는 한동안 소로트ㆍ대량 생산하던 종전의 체제를 다품종ㆍ소량 

생산으로 바꾸고 있음을 밝히고 있었다. 혼방 전용 공장인 고치(高知) 공장에



서의 개발 상품을 중심으로 PTT 섬유 “소로텍스”와 모달의 혼방사, 소로텍스

ㆍ면 혼방, 스테인레스 섬유의 코어 얀 등의 개발 소재를 출품하였다. 또한 

면사에서도 에티오피아 면이나 인도 면 등의 다양한 원면을 소개하고 있다. 

면만의 단일 혼방 면에서도 각기 다양한 특징을 살려 번수나 꼬임수를 달리

하고 있다고 고객 니즈에 자상하게 맞히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닛신보는 차별화 실을 봉제품과 원단으로 출품하였다. 전번 전시회에서

는 주로 실로 전시하였는데, 실마다의 특징을 더 알기 쉽게 소개하려고 한 

것이다. 개발 소재는 대나무, 바나나 섬유와 같은 환경 배려형 소재, 세번수 

60~80수의 얼룩 실 등이 중심이었다. 이외에도 위사에도 세번수 면사를 원하

는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 유니치카 텍스타일은 개섬 타입의 대나무 소재 “란치쿠(藍竹)”를 중심으

로 출품하였다. 대 섬유는 마와의 차이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란치쿠

에 사용하는 대 섬유는 DNA 감정을 받아 대가 100%임이 증명되었다고 한

다. 란치쿠는 삭스(socks)나 데님, 타월 등의 용도로 상품화하고 있는데, 새 

상품으로서는 대 100% 실과 “라메사(lame yarn)”와의 교연사를 개발하였다. 

앞으로 스웨터, 여성 용도의 고급 존 쪽으로 용도를 개발할 것이다. 리오셀

과 라메사를 합친 것도 있으며, 둘다 반응 염료로 염색할 수 있어 여러 색을 

들일 수 있다고 한다. 

- 다이이치보는 특수 정방기의 독자적 IPX 방적 기술로 특화사를 다양하

게 소개하고 있으나, 이 독특한 기술에 의한 면 100% 실 “타프코트”뿐 아니

라 리오셀 100% 실 “바이오 소프트 100”에서는 세번수화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어, 이제까지 50수까지 실을 뽑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80수급 실을 처음

으로 출품하였다. “타프코트”는 40수의 레귤러 면, 50수의 미면에 대하여, 80수



에서는 이집트 초장면을 사용하고 있다. 또 폭 넓은 변화를 소개한 무연사에

서도 세번수화의 요망에 따라 개발한 소재를 소개하였다. 다이이치보의 매사

는 이제까지 니트용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직물용 세번수사, 횡편을 위한 태

번수사의 개발에도 주력할 것이다. 

- 도요보는 3층 구조사 “피라시스”, 장ㆍ단 복합사 “마나드”와 같은 기능성

을 갖춘 면 소재를 중심으로 출품하였다. 복합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비슈

(尾州) 산지에서는 울 이외의 소재를 다루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도요보는 비슈에서 울사를 판매하고 있는데, 의외로 면의 판매는 적다고 하

는 상황이었다. 그 동안 면 소재가 잘 소개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도 있어, 

이번에는 면 소재를 중심으로 부스를 꾸몄다. 

- 아사히보는 컴팩트 얀을 다양하게 소개하였다. 메인 소재로서 전시한 것

은 초약연사(超弱撚絲)로 가벼운 촉감을 나타낸 5~30수 단사의 “엔젤(Angel)”

과, 인도의 고급 면으로 뽑아 광택감을 높인 5~30수 단사의 “라쟈”, 실크 혼

방 “실버 실크 코튼” 등의 상품이 전시되었다. 전번 전시회에서는 다양한 원

면을 소개하였는데, 이번에는 컴팩트 얀의 설비를 갖춤으로써 전시 내용을 

바꿨다. 

- 다쓰다보는 수모 혼방으로 부드러운 촉감을 만들어 낸 소재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EX 카메론”, “카바레리아 1525” 등을 소개하고 있다. “EX 

카메론”은 슈퍼 베이비 카멜의 털을 20% 섞은 면 혼방사이며, 나긋거리는 

촉감이 특히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사용하는 원료는 굵기가 16~17미크론이

며, 그 부드러움을 직접 맛보도록 솜 상태로 전시하였다. 상품화한 번수는 

30수, 40수, 60수이며, 캐시미어와 비교하여 값이 적합하다는 평이 있다. 

- 이토추상사 나고야 지점도 컴팩트 얀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었다. 면 60%, 



마 40%의 컴팩트 얀은 16수, 20수를 뽑았고, 춘하절의 재킷, 스커트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컴팩트 울사 “라나르네상스”는 40~80수까지 

폭넓게 전시하고, 폴리에스터 혼방도 갖추고 있다. 새로운 상품에서는 면ㆍ

실크사를 발표하였는데, 면 번수로 30~60수까지 전시하였다. ♣ 

 


